삼위일체 3 
삼위일체론의 성경적 근거

1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a)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b) 이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2 이 교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예를 들면, 

(1) 니케아 신조(325)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from the substance of the Father, 다 tes ousias tou patros),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니,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begotten not made),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요(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homoousion to patri),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있게 되었나이다. … 그리고 성령을 믿나이다. [그는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filioque, and from the Son)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이다. … (성령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또한 “그리고 아들에게서” 라는 구절은 569년 톨레도에서의 서방 교회 공의회에서 첨가된 내용이며, 동방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후대 809년에 전체적이며 공식적으로 추가 된 내용이다.)] 
(2) 동방교회 (The Orthodox Churches): 니케아 신조를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3) 로마 카톨릭: 트렌트 종교회의(1545-1563)에서 결정된 신앙의 표지에 관한 교리에서 니케아 신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임.

(4) 제네바 요리문답(1536, 1541)

[칼빈이 자신이 쓴 기독교강요를 요약하여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했다.]

“교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당신은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말합니까?

학생: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서 우리가 만물의 시작과 기원과 최초의 원인이신 성부와, 또 그의 영원한 지혜이신 성자와, 끝으로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 위에 퍼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스스로 남아 계시는 성령을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그러면 이 세 인격들이 조금도 불합리한 것이 없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따라서 셋으로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까?

학생: 바로 그렇습니다.”
(5) 스위스 신앙고백(1566)

“………………..

우리는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불가시적이신 한 하나님이 그 위격에 있어서 분리나 혼잡 없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가르친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원히 발생시키셨음으로, 성자께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되시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발출 되시었음으로, 성부, 성자와 더불어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계신다. 세 위격은 동일본질을 가지셨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똑같이 동등하시다. 그러나 그 위격에서는 서로 구분이 있으시다. 순서에서는 먼저와 나중이 있으나, 동등하지않으신 것은 아니다. 그 본체 또는 본질은 서로 연합되어 있음으로,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신적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공통이시다. ……………..”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요일5:7, 마3:16, 17, 28:19; 고후13:13).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시지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요1:14, 18),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요15:26, 갈4: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3.]

(7) 한국장로교회의 신조(1907)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한국 장로교회의 12신조 3항)

3 그러나, 이 같은 일치된 신앙고백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예를 들면, 유대교와 이슬람의 문제 제기, 기독교 전통 내에서의 일위일체론자들(Unitarians)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등의 이단들, 그리고 아리우스, 16세기 Unitarianism를 주창한 소시니우스(Faustus Socinus), 20세기 영국 신학자인 람페(Geoffrey Lampe), 화란 개혁 신학자인 벌코프(Hendrikus Berkhof) 등의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반대해 왔다.

[벌코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표현 방식일 뿐이라고 말함.]

4 그러면 이 같은 반대 속에서,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전히 분명한 의미를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초대 교회와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왜 이 교리를 변호하고 지켜왔는가? 그 답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표현과 사유의 방식 사이의 갈등:

초대 교회는 유대교라는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신자들 대부분은 유대교적 배경에 근거를 둔 개종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유대교 신앙 못지않게 초대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점증하던 헬라 문화였다. 철학과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헬라 문화는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 안에서 살고, 일하고 생각했던 하나의 큰 테두리였다. 

[이 같은 상황은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이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왔고, 현재 한국 교회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2) 교회는 바로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 말과 행동을 통해 순종하려고 했다. 따라서 초대 교회는 자신들과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훗날 신구약 성경으로 정경화 된 교회의 거룩한 문서들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초대 교회는 종교적 차원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제 종교 집단들과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과 같은 다양한 철학 사조, 그리고 고대의 풍요 숭배 의식에 기원을 둔 여러 신비 종교들을 역시 사람들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신약성경’ 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함. 예를 들면, Justin Martyr(d. 165)는 구약과 대조하여 신약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구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함. 이레니우스 때에(2세기 중엽에서 말) 사복음서가 받아들여졌으며, 2세기 말에는 복음서, 행전, 서신서들이 영감된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트(c150-254)는 복음서, 행전,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67년 아타나시우스는 27권의 책을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 되었음을 회람하였다. 서방 교회는 계시가 5세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동방은 그 후에도 논의를 함.]

5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근거

구약의 증거

(1)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6:4-5; 왕상8:60; 사45:5-7.

(2) 그러나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 안에 복수적 모습과 인격적 모습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 ‘Father, Son and Spirit’이란 용어가 (개별적으로) 사용됨.

a)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닌 이스라엘의 ‘아버지’. (말1:6 이하)

b)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됨. (호11:1)

c) ‘여호와의 신’ 혹은 ‘신’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의 수단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임하기도 함. (겔1:1; 사61:1 이하)

2) 하나님의 역사 내에서의 행동이 표현됨.

a) 지혜(Wisdom): 세상 내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스리심의 대행자. (잠8:22 이하; 욥28:22 이하)

b) 말씀(The Word): 이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었고(시33:4 이하; 비고 창1:3),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창3:8)

c) 이름(The Name):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신12:11),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으며(욜2:32), 그 이름이 이스라엘을 보호함. (시20:1)

d) 영광(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출40:35), 세상에 가득함.(합2:14)

3) 하나님을 지칭하는 삼위일체적인 표현들.

a) 창1:1-3: 하나님께서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 

[‘하나님’(엘로힘, the Elohim) ‘엘로아흐’(힘있는, 권세있는)의 복수형(출12:12; 신32:15). 하나님의 ‘영’(루아흐)]

b) 창18:1이하: 세 천사의 아브라함 방문과 그 중한 분이 “the Lord(여호와)”로 불리움(10, 14). 

c) 사6:1이하: 주(the Lord)께서 보좌 위에 앉으셨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칭송함. 

[거룩, holiness is the innermost nature of God’s being and glory is the appearance of God’s holiness. 이 표현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에 대한 찬송으로 볼 수 있다. 스랍(거룩함)과 체루빔(권능, 영광)]

d) 그 외의 표현들: 

사9:6이하 – 오실 메시야를 ‘한 아기(a child)’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the Mighty God)’으로 부름.

시110:1 – 여호와께서 ‘내 주(my Lord)’에게 말씀하심. 

사48:16 –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렘23:5-6; 단3:25.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구약에서는 분명 숨겨졌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령 강림에 근거하여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해석되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령 강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워필드(B. B. Warfield)는:

“구약은 삼위일체 교리가 계시되기 전에 기록되었고, 신약은 그 후에 기록되었다. 삼위일체의 경우는 계시 자체가 말(word, 단어)로써가 아니라 행위(deed)로써 주어졌던 것이다. 즉,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충만하게 부어 주심)으로 되어졌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계시와 관련하여 볼 때 구약의 경우는 그 계시를 위한 준비요, 신약의 경우는 그 계시의 산물이다.”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신약의 증거

(1)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막12:29-30; 롬3:29-30; 고전8:6. 

[고전8:6은 한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에서의 하나됨(oneness)을 설명함.]

(2) 성부 하나님: 마6:9-15; 요5:17-23; 행2:23; 롬15:6; 계3:20-21.

(3) 성자 하나님:

1)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theos)으로 부름: 요1:1, 1:18, 20:28; 롬9:5; 딛2:13; 히1:8; 벧후1:1; 요일5:20.

2)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와 동일시 됨: 요8:24, 8:58, 11:25 (신32:29; 사48:12); 롬10:13 (욜2:32); 고전8:6 (신6:4-5); 빌2:9-11 (사45:23).

3) 그리스도가 신적 본성을 가지심: 빌2:6; 골1:19, 2:9; 히1:3-4.

4)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능을 지니심: 심판과 죄 용서(요5:27; 고후5:10; 막2:1-2 – 시7:7-11; 103:3), 창조(요1:3 – 창1:1/ 골1:16-17; 막4:35-41 – 시107:28-32, 89:9), 구원(마1:21 – 사43:11/ 요4:42; 행4:12; 엡5:23.

5)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대상이심: 마14:33 – 신6:13/ 고전1:2; 고후12:7-9; 빌2:11; 롬11:36; 벧후3:18; 계1:5-6.

(4) 성령 하나님

1)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신성: 창1:2; 삿15:14-15; 겔37:14; 막3:29; 행5:3-4; 고전2:11, 3:16; 히10:15-16.

2) 성령은 뛰어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 요14:26, 15:26, 16:14-15; 롬8:26-27; 고전12:11; 갈4:6, 5;18; 엡4:30.

(5)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the economy),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심: 성육신(눅1:35), 예수님의 세례(마3:16-17, 예수님의 사역(눅4:16-19), 부활(벧전1:3; 롬1:4), 성령강림(행2:33),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벧전1:1-2).

(6) 신약에서 ‘삼위 한 조’(triadic)의 예배 형식들과 믿음의 고백을 발견한다: 마28:19; 고후13:13; 고전12:4-6; 엡4:4-6; 딛3:4-7; 행2:33, 38-39; 9:17-20; 10:38에서도 이 같은 형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형식들과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 In Early Christian Creeds에서 Kell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성을 삼중으로 표현한 이 같은 개념은 기독교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깊이 각인되었으며, 하나의 준비된 형식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통해 사도들의 생각들이 형성되었다. 비록 삼위일체적 신조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 같은 양식들은 이미 기독교 전통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p. 23)

또한 데럴 존슨은 그의 책,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Experiencing the Trinity)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물론 ‘교부’라 불리는 이들은 당시의 철학적 언어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색만을 위한 사색으로 그 일에 매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한 목회자였고 장로였습니다. 맡겨진 양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애쓴 집사였고 소그룹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게 된 사람들은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데 힘쓴 사람들입니다. … 이것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해 줍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pp. 17-18]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인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 Stewart)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The Strong Na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p. 254. 데렐 존슨의 책,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p. 18에서 재인용.]

(7) 결론: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에게 어떤 구절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성령 역시, 당시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하나의 구별된 인격적 존재임을 암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비록 그들이 삶의 정황이 유대적 전통과 동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이 두 문화와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었지만,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아무튼 한 분 하나님이라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었고, 그것은 다음 수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의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에 본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더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 증거에 새로운 형식의 표현을 주었을 뿐이다.
